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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회 사 [ ]

안녕하십니까, 

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 공‘ ’ 

동대표 박홍근 의원입니다.

민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유체물 물건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, ‘ ’ . 

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동물권 인식이 확산되는 사회 분위기에도 여전히 대한민국

에서 동물은 물건입니다.

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 이 문재인 정부 발의를 통해 국회에 회‘ ’ 「 」

부 된 지 곧 년이 되어갑니다 국회에서 묵묵부답이자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1 . . 

를 중심으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입법청원도 지난달 접수 완료되었습니다50,000 .

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내용의 입법조차 제대로 심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입

법부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를 선언하는 단. ‘ ’

계의 마지막 토론이 되기 바랍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저도 더욱 힘쓰겠습니다. .

오늘 열리는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모색 국회토론회 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< >

해 고찰하고 민법 개정안 의 내용과 의의 영향을 되짚고 후속 입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, · , 「 」

마련된 자리입니다 토론회를 위해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. .

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논, 

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.

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물복. ‘

지국회포럼 은 제정 주년을 맞아 동물복지의 대대적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’ 30 「

안 을 발의했고 올해 월 통과시켰습니다 원안에서 아쉽게 빠진 내용도 있었지만 동물보4 . 」

호법을 배 이상 규모로 개정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2 .



동물복지국회포럼 은 합의가 늦어지고 있는 개 식용 종식 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이후 ‘ ’ ‘ ’

사육금지처분 등 보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다시 한번 토론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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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이헌승입니다. . 

동물의 법적 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하

며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박홍근 대표님 한정애 대표님과 , , 

동물자유연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, 

사드립니다. 

반려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바뀌고 있고 법적으로 , 

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는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

그간 동물을 심각하게 학대한 일부 사건들이 어렵게 공론화되더라도 일반적인 재물손괴

죄로 처벌될 뿐이어서 그 행위의 잔인성에 비추어보면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게 적용되는 , 

문제가 있었습니다.

해외의 경우 이미 년대부터 법적으로 동물의 지위를 별도로 규정해온 사례들이 많80~90

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변화된 가치관에 맞추어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, 

각이 듭니다. 

작년 법무부에서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규정을 민법에 넣을 ‘ ’

수 있도록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차례입니다, . 

민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생명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중

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오늘 국회에서의 뜻깊은 논의에 참여해주시는 강원대 함태성 교수님 동물자유연대 조해, 

인 센터장님 김도희 변호사님 국회입법조사처 이재영 조사관님 어웨어 이형주대표님 녹, , , , 

색기술센터 한민지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

오늘 토론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, 

법 개정 과정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

감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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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갑습니다.

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입니다.

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고 계신 박홍근 이헌승 공동대, 

표 의원님 그리고 한준호 책임연구 의원님을 비롯한 회원 의원님들께 , 

감사드립니다. 

오늘 토론회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동자연 법률지원센터 동물. , , 

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과 많은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.

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만 명에 이릅니다 국민 명 중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1,500 . 4 1

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엄연히 가족의 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. . 

동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은 매우 높아졌습니다. 

지난해 법무부는 국민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동물이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

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도록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항을 담은 민법 개정안' '

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. 

법은 시대 흐름과 국민의 인식 변화를 반영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도 동물에 법적 지. 

위를 부여하여 생명체인 동물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나아가 살아있는 , , 

모든 생명체가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. 

바로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에게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 

생각합니다 민법 개정은 우리 법체계 전반에 동물 보호와 생명에 대한 존중을 확산시키는 . 

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

오늘 토론회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는 민법 개정의 당위성을 되짚어보고 동물의 법적 ‘ ’ , 

지위에 관한 고찰부터 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과제 등 민법 개정을 앞둔 현시



점에서 꼭 짚어보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.

아무쪼록 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, 

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. 

다.

저 또한 계류되어 있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동료 

의원님과 적극 협력하며 후속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, . 

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. . 

다 고맙습니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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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을 국회의원 한준호입니다. ( ) .

동물은 더 이상 인간의 물건이 아니다 라는 범국민적 의식변화가 이“ ”

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, 「

토론회 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개. 」

최를 위해 힘써주신 박홍근 이헌승 한정애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동물복지국회포럼 선배, , ·

동료 의원님들과 동물자유연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등 관계자 분들의 노‘ ’, ‘ ’ 

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.

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 많은 선진국들은 약 년 전부터 법에 동물이 생명체임을 , 20~30

명시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가 되어서야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 를 선언했고. ‘ ’ , 

이에 따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발의된 상태임에도 근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회에서 1「 」

논의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.

동물의 기본적인 권리 존중에 대한 필요성과 반려묘 견과 같이 동물을 인간과 함께 살아·

가는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, 

있는 현실에 대해 동물복지국회포럼 책임연구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

고 있습니다.

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 인구가 약 만 명에 달하는 만큼 동물학대에 ‘ ’ 1,500

대한 처벌 등 동물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룬 법안 및 정책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

시점입니다. 

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동물의 권리 라는 추상적인 개념의 명문화와 동물권이 보호받“ ”

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고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. 

리고 동물복지국회포럼의 연구책임의원이자 반려묘를 키우는 애묘인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

법 개정안이 사회적 공감대에 맞추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

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

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, 

니다.

고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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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입니다 ?  .

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언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“ ?”. 

받거나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경험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곤 

하는 말입니다 누군들 이러한 경험을 한 두 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겠으나 동물보호. , 

운동에 몸담고 있거나 동물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이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

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

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우리 법체계를 지적하지 않을 

수 없습니다 동물을 한낱 물건으로 취급하다보니 소유권의 올가미가 동물학대를 당하는 동. 

물이 소유자인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가족인 반려동물이 , 

강제집행의 압류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물건 이원적 권리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우. , 

리 민법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랜 세월 동물을 이용해온 우리 인간. 

사회의 거래에서 법적 편리성을 제공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래되었다고 옳은 . 

것이 아니며 편리하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사회가 , . 

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.

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는 선언적이기는 하나 동물을 비물건화하

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의안이 국회로 넘어온지 개월이 . 10

다 되는 현 시점까지도 제대로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를 처리해야할 국회는 , 

후반기 원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공전하며 많은 지켜보는 이들을 초조하게 했습니다 늦었지. 

만 지난주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해 멈추었던 민법개정논의 바퀴를 다시 굴릴 수 있게 되었

습니다.

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은 현시점에서 우리가 반드‘ ’

시 고민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해인 동물자유연대법률지원. 

센터장님의 동물의 법적지위와 민법개정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 에 대한 발제와 ‘ ’



김도희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변호사님의 판례로 본 동물의 법적 지위와 변화의 ‘

필요성 이재영 국회입법조사처연구원님의 민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형주 동물’, ‘ ’, 

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님의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외 동향 분석과 입법제언‘ ’, 

한민지 녹색기술센터 박사님의 민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제 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‘ ’

다.

민법개정의 필요성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땅에 살고 있는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

한 후속 입법과제까지 다루는 만큼 동물의 법적지위에 있는 변화를 촉진하는 전환점이 되

리라 예상하고 기대합니다.

이런 소중한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님과 회원분들 동물의 , 

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모든 구성원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, 

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간을 쪼개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신 발제 및 토론자 그리고 좌장. , 

을 맡아주신 함태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

다.

동물자유연대는 그 노력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생명체로서 함께 공존할 

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2. 7. 28

동물자유연대 대표 조 희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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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써 년 전이 되어버린 무더운 여름 날 갑자기 수 많1 2021. 7. 19. , 

은 기자들의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.

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법무부의 민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 ‘ ’

다며 이에 대한 법조인으로서의 견해 및 향후 변경될 입법의 방향을 , 

묻는 기자들에게 너무도 벅찬 마음으로 이런저런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입니다.

늘 동물과 관련된 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는걸 알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급‘ ’ 

해하지 말자며 절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민법개정안의 입법예고 소식은 당장이라도 동물에, 

게 제 의 법적 지위가 부여될 것 같은 희망으로 가슴이 뛰었기에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3

니다.

그런데 또다시 계절을 지나 무더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동물을 물건으, 4 . 

로 취급하는 현행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며칠 전 발생한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사건이었. 

던 울산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 의 가해견은 물건으로 분류되는 현행법에 따라 압수물 폐기‘ ’

처분의 일환으로 안락사 논의를 가져왔고 명백한 학대 속에 놓여있는 피학대 동물조차도 , 

여전히 학대 행위자의 소유권이 더 우선시되어 구조해줄 수 없는 현실의 벽에서 매번 좌절

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물권의 실체입니다. 

정부는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 대부분은 그 변화된 시각을 , 

지지하며 이제는 동물이 생명체로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였습니다. 

법과 현실의 괴리는 응당 존재하는 것이지만 단순한 기다림만으로는 결코 그 간극을 좁힐 

수 없습니다.

법무부가 작년 여름 용기 있는 결단으로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의미있는 출발을 해준 

만큼 이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민법개정안과 그와 관련된 입법들을 조속히 제 개, ·

정해 줄 것을 기대해봅니다.



2022. 7. 28

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변호사 권유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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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법률지원센터장 조해인 변호사입니다? .

동물이 물건이라고요 우리 법에서 동물이 물건에 불과하다는 사실" ?" 

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 합니다 그만큼 우. 

리 시민들은 동물이 결코 물건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

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구분하고 있. 

습니다 법적 체계와 시민들의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는 셈입니다. .

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은 동물을 물건으로 다루는 현 법체계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며, 

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한국리서치가 올해 월 전국 만 세 이상 성인남녀 . 3 18

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민법 개정안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에 대해 응1,000 (‘ ’)

답자의 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동물에게도 생명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는 주장73% . 

에 대해서도 가 동의했으며 동물권의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반에 79% , 

가까운 가 찬성했습니다41% .

동물운동진영에서도 꾸준히 민법 제 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건과 동물을 분리해야 한98

다고 주장해 왔고 사회적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월 정부는 동, . 10

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겠다며 민법에 제 조의 를 신설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98 2 , 

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.

그동안 우리는 동물학대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소유자인 경우 피학대 동물의 즉

각적인 분리가 어렵고 분리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는 학대자에게 다시 , 

반환해야 하는 문제와 이로인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제한되는 현실에 좌절하곤 

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사고를 당하거나 타인으로부터 해꼬지를 당하더라도 물품가액 으. ' '

로만 보상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이 민. 

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일거에 반전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는 . 

장기적으로 물건에 불과한 동물을 위한 법적 변화를 이끌어는 지렛대가 되어줄 것입니다‘ ’ .



때문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동물의 법적지위의 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

후속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. 

우리사회에서 동물의 지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바람. 

처럼 민법 개정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물의 삶이 개선되고 나아가 물건이 아닌 '

동물의 존재 에 대한 고민을 통해 우리사회가 동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대상임'

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.

2022. 7. 28

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장 조해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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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발제자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며 하기 논문을 참고 김수진 한국법제연구원 년 월 동 , , , 2004 11 , <– 
물관련법제의 개선방안 연구> 

2) 동물권 영어 은 인권을 확장한 개념이며 인간동물과 같이 비인간동물 역 “ ( , : animal rights)動物權
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니고 있다는 
개념이다 위키피디아.” - , Taylor, Angus (2009). Animals and Ethics: An Overview of the 
Philosophical Debate. Broadview Press, pp. 8, 19 20 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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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동물권 옹호 단체는 동물들 역시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보호받을 권리 “
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키피디아 민주주의는 목소리다 부 우리에게도 함께 살아갈 권.” - , - 2 ‘⑥
리 가 있다 경향신문 년 월 일’ , , 2017 3 27

4) 동물권 개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미국의 철학자 톰 리건 은 인간과 동물이 근원 “ (Tom Regan)
적으로 평등하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과 동물이 모두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하는 존재들이 . 
가지는 특별한 권리인 내재적 가치 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의 가치를 존중하는 윤리적 의' '
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키피디아 권복규 김현철 생명 윤리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.” - , , , 《 》
부 년 쪽, 2009 , ISBN 978-89-7300-818-6, 254

5)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 윌 킴리카 는 그 동안의 동물권 논의가 도덕적 책무에 머 “ (Will Kymlicka)
물러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책무와 관계적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, 
서 동물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펼친다 한국의 철학자 목광수는 킴리카의 주장과 같. 
은 성급한 정치화는 오히려 동물권의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위키피디아 목.” - , 
광수 윌 킴리카의 동물권 정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 제 집 년. (2013). . , 117 , 2013 , 〈 〉 《 》
173-204.

6) 년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실험동물로 가장 많이 이용된 동물  2015 8
종을순서대로 정리 세계일보 년 월 일 실험기관 전전하며 돌려쓰기 죽음만이 안. - , 2017 3 27 , < ‘ ’... 
식이었다> 

7)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법령 검색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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私法

8) 다양한 견해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많은 관계로 주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중심으로 정리 법 . - 
무부 보도자료 년 월 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, 2021 9 28 < >

9) 각주 과 동일 8)

10) 각주 과 동일 8)
11)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에 등재된 하기 논문을 발제자가 요약 정리 KCI(Korean Citation Index) , . - 

김판기 홍진희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 연구 제 집 제 호 년 월 동물의 비물건화를 , , 21 3 , 2021 9 , <
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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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)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한 개 국가를 다수 언론보도 자료에서 확인하였지만 독일 이외에는 발제 7 , 
자가 직접 논문을 통해 확인하지는 않았기에 이를 명시함, .

13) 최희수 환경법과 정책 제 권 년 월 일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 , 19 , 2017 9 30 , < >

14) 김판기 홍진희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 연구 제 집 제 호 년 월 동물의 비물건화 , , 21 3 , 2021 9 , <
를 위한 민법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쪽> 327-328

15) 각주 와 동일 원 출처 오승규 프랑스법상 동물의 지위에 관한 검토 법과 정책연구 제 14) : , “ ”, – 
집 제 호 한국법정책학회 면15 , 4 , , 2015. 12, 1371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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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)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, , , , , , 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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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)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회 통과 땐 벌금형 그친 동물학대 처벌 강 ““ ” ···
화 경향신문 자 내가 잃은 건 가족인데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 연”, , 2021. 7. 19. ; ““ ”... ‘ ’”, 
합뉴스 자 등, 2020. 8. 2. .

18)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8 5 3 , 4 .
19) 최희수 헌법 안에서의 동물의 위치와 국가의 의무 독일 동물헌법조항의 규범적 의미를 중심으 , -「

로 환경법과 정책 제 호 윤철홍 앞의 글- , 19 , 2017, p.20; , , p.174.」 『 』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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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)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입법례는 지난 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자세히  , , 12
소개되어 있다 이재영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입법례 및 시사점 민사법 규정을 중심으로 국.( , - ,「 」
회입법조사처, 2021.12.15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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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) 동물이 감응력있는 존재라는 것은 주변 환경을 느끼고 지각할 수 있으며 즐거움과 괴로움 같은  
긍정적 부정적 상태를 모두 경험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은 동물의 감응력에 대해 느낄 수 , . Broom ‘
있는 능력 외에도 자신과 관련해 다른 존재나 제 자의 행동을 감지(capacity to have feelings)’ 3
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과의 일부를 기억하고 위험과 이익을 감지하고 일정 정도의 지각을 갖는 , , , 
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.(Broom, D.M. Sentience and Animal Welfare: new thoughts and 
controversies, Animal Sentience, 2016/057)

22) 년 발효된 리스본 조약 제 조 이후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 조 는 농업 2009 13 ( TFEU( ) 13 ) “ , 
어업 운송 연구 기술개발 우주정책 분야에서 연합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에 있어 연합 및 , , , , , 
회원국은 감응력 있는 존재로서 동물의 복지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동물”
의 감응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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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Mendonça, H., Recognising Sentience in the Portugueses Civil Code, Le web center de 
los animales con derecho, 2017.6.

24) 포르투갈 법률정보웹사이트 ,  
<https://dre.pt/dre/legislacao-consolidada/decreto-lei/1966-34509075 최종접속> (2022.7.25.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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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) GlobalAnimalLaw, Legislation Database, 
<https://www.globalanimallaw.org/database/national/spain/ 최종접속 > ( 2022.7.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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ö

26) ACT Government, “Bill passed to strengthen animal welfare standards”, 
<https://www.cmtedd.act.gov.au/open_government/inform/act_government_media_releases/
chris-steel-mla-media-releases/2019/bill-passed-to-strengthen-animal-welfare-standards> 
최종접속 ( 2022.7.2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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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) 영국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지난해 동물복지법의 적용 대상을 두족류와 십각류로 확대하는 개정 
안과 동물 감응력 위원회 를 구성하고 동물의 정책 설정과 집행 ‘ (Animal Sentience Committee)‘
과정이 동물을 감응력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동물복지를 저해할 영향이 없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, 
내용의 동물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개정안은 런던정경대 에 의뢰한 두족류와 , (LSE)
십각류의 감응력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마련된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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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) 지난 년 독일 반려견명령 은 소유자에게 하루에 최소 두 번 최소 한 시 2021 (Hundeverordnung) , 
간 동안의 산책의무 를 규정하여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(Gassi-Pflicht)
도록 하였다 동 규정은 년 월 일자로 발효되었다. 2022 1 1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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